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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e음 공공배달서비스‘배달e음’

7월부터 인천 어디서나 주문
- 2021년 7월부터 인천 전체 확대, 배달주문은 물론 픽업서비스까지 -

- 기본캐시백에 혜택+가맹점 할인과 추가 캐시백, 쿠폰은 덤으로 -

인천시 일부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던 공공배달서비스 ‘배달e음’이 

내달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.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

화를 위해 시와 군·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

이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4일 10개 군·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

골자로 하는 ‘배달e음 활성화 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이번 협

약은 지난 3월 군수·구청장 협의회에서 다뤘던 공공배달서비스 인천 

전체 확대 건에 대한 후속조치다. 

협약의 핵심은 서구와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이던‘인천e음 

공공배달서비스’를 7월부터 인천 전체로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. 

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던 인천e음 전화주문 서비스를 새로 개편하면

서 통합이 이뤄지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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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던 인천e음‘전화주문 서비스’를‘배달e음’

으로 새로 개편하면서 통합이 이뤄지게 됐으며, 오늘 7월부터 인천 

전체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.

‘배달e음’은 150만 명의 시민이 6조원 이상을 결제한 인천e음 플랫

폼 내의 공공배달서비스다. 인천e음 앱을 통해 회원 누구나 손쉽게 

결제를 할 수 있고, 배달 또는 픽업서비스를 통해 주문한 음식을 받

을 수 있다. 누적 월 한도액 50만원까지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 10%는 

물론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할인과 군·구의 추가 캐시백 혜택, 각종 

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가맹점은 배달주문 접수 시에 2.31%(연매

출 3억원 이하), 2.97%(연매출 3억원 초과)의 결제수수료와 2%(2021년 

1%)의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 및 광고료를 부담하지 않는다. 

결제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있어서 민간 배달주문 앱 대비 월 최대 

150만 원 가량(월 1,000만원 매출 가정 시)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된

다.

가맹점 모집은 지난 5월부터 각 군·구와 운영대행사를 통해 직접 방

문 또는 전자계약서(https://esign.konacard.co.kr/)를 통해 진행하고 있

다. 1만2천여 회원이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(박준 회

장)와 각 군·구 지부에서는 신청의사확인서를 통해 가맹점 모집에 

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전국 최고 수준의 인천e음 플랫폼에서 또 하나의 혁

신이 탄생했다”며 “이번 배달e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안

정적인 배달 서비스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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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지역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, 시민께는 보다 나

은 배달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

이겠다”며 “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인천시의회의 각 군

수·구청장님, 그리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에 깊이 감사

드린다”고 말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

 ※ 관련 사진은 17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

   ‘포토인천’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 only.webhard.co.kr )에 업로드 될

  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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